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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顏角과 下額第二ᄎ曰齒에 對한 下額第三ᄎ曰齒의 
發育位置에 關한 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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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m 输

下頭第 三 *曰齒는 사람의 - - 生中에서 分別이 確 
立되는 나이에 崩出된다 하여 智齒라고 불리어져 왔다• 

下顆第三* 0 齒의 發育 및 崩出過程은 다른 齒牙들에 
比하여 相當히 不規則的이고 長期間에 걸쳐 일어난다10). 

大槪, 下額第三-大曰齒의 齒胚發育始作은 8~9歲에 일어 
나고 5~14歲의 範圍를 가진다1°>비. 期出開時期는 各 
硏究者에 따라서 17.8歳1« ，17〜19歲3%  20.3歲13>，20.5 

歲«>，20〜26歲35)라고 報吿하고 있다.

下顯第三-大n 齒는 矮正治療의 診斷 및 治療하劃 樹立 
ft•에 반드시 그들의 存在有無 및 位置를 考慮해야 함으 
로 攝正臨宋家에게는 至大한 關心휴가 되어왔다30). 下 
頌第 三 *曰齒에 對한 많은 硏究家들의 關心은 이 齒牙 
들이 萌出할 것인가? 埋伏된 채로 있음 깃인가1，V V 3，
H,16)19,22)S5,27) ? 이 齒상들의 ■萌出時에 前齒部 齒列에 

不正咬合음 lUi!함 것 인가4，17>30，32〕? 어 떤 다른 齒牙를 
拔齒함으로서 下'®!第三大■曰& 의 萌出에 影響은 끼칠 수

있을 것인가6,7,81，29,30)? 下額第三ᄎ曰齒의 成長發宵過 
程은 어 떠 하며 下額骨과의 關
係는 어떠 한가 等으로 關心이 集中되 어

왔다. 下類第三ᄎ曰®는 * 概， 顆骨의 成長 및 爾列弓 
의 發育이 거 의 完成된 후 萌出함으로 期出部位의 狹小 
로 因하여 埋伏되어 많은 問題點을 惹起한다. 下頸第三 
ᄎ歯의 埋伏 原因으로는 顔貌成長의 遲延, 萌出部位의 
狹小, 顆頭의 垂直方向의 成長傾向과 下？ft枝前面의 낮 
은 吸收傾向，下顏第二:大a 齒의 遠心方向으로의 萌出， 
下額骨의 短小, 不良齒槽突起 等이 列畢되 고 있다. He- 

llman13) (1936) 은 가벼운 體重과 작은 賊蓋骨 둘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第E：ᄎ曰齒의 埋伏을 많이 觀察 
하였으며, 第 三 *曰齒의 埋伏은 현純한 /3所的 原因이 
라기 보다는 全身條件의 所的 表現이 라고 했고, Broa- 

dbent*> (1943) 는 下額第三치ヨ齒發靑을 52述하고 그들 

의 埋伏과 顔貌成長發ff의 遲延과의 關係에 TJ■及했다. 

Begg3)는 現代ᄉ 齒상에 있어서 磨耗가 적기 때문에 齒- 

牙의 前方移動이 不充分하여 第三ᄎ0 齒의 埋伏이 일어 
난다고 했다. orthopantomography는 曲面의 lamin- 

agraphy의 ᅳ種으로 全顆顏面을 한 장의 film에 復寫 
할 수 있고, 操作이 簡便하고，大量의 調押를 할 수 있 
고, 다른 解剖學的 構造와의 ff:凝이 적 고, 낮은 放射線 
照射量으로 因하여 많은 硏究에 利JH 되 고 있 다6\ 本 硏 
究는 orthopantomogram-£- 利用 하여 下領第 二 *曰fi- 

및 下類骨의 形態에 關聯하여 下顯第三大R 齒의 位置的 
相關關係를 밝혀냄 으로써 竊正診斷 및 分析에 많은 도 
움을 줄 수 있다고 思；다된다.

I • 研究資料 및 研究方法

1. 硏究* 料 : 1974年 6月부터 1978年 6月까지 서울大 
學校 K 科 *學  附®病院矮ᅲ利세 來院한 患« 의 ortho- 

pantcmogram 가운네 서 下頭® r r.火Rit가 存7V•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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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8歳부터 24歳까지 各 年齡群에 따라 任意로 抽 
出한 S 女 472名을 對象으로 했다. 年齡, 性別分布는 
表 1과 같다.

fab le  1. Distribution of material by age and sex.

Age
(years) Boys Girls Total

8< 9 9

8— 9 31 29 60

10— 11 41 34 75

12-13 27 41 68

14-15 29 42 71

16-17 23 30 53

18— 19 16 35 51

20-21 15 31 46

22— 23 11 23 34

24) 5 5

Total 193 279 472

2. 硏究方法 : 서 울ᄎ學校 齒科;大學 附屬病院 放射線 

科 通法에 依하여 撮影된 orthopantomogram film을 
複寫紙에 複寫하였다. 各 資料들은 診療記錄簿에서 性 
別, 年齢, Angle氏 分類를 fl査하였다.

全體資料에서 下類角을 測定하였다O - 角). 이 角度는 
下頭枝의 最後面을 따른 接線과 下額骨 下緣의 最下位 
點의 接線이 만나서 이루는 角을 測定하였다. 下頸의 
兩顆頭가 모두 撮影되지 않은 것은 除外하였다. 第二ᅳ大 
曰齒와 第 三 *曰齒가 이루는 角度03-角) 및 下頭骨의 
基底線과 第二* 曰®가 이 루는 角 (r-角)을 測定하기 위

하여 , 이 들 商牙들의 縱軸을 그었다. 即 咬合面의 中點 
과 이 齒牙의 分岐나 分岐를 이룰 齒根의 中點을 잇는 
線이다. 尙胚가 形成 中인 段階에 서•는 構圓形齒胚의 中 
間을 그었다. 縦軸間의 角度가 第二;大曰齒를 基準으로 
第 三 *曰齒가 近心方向이냐, 遠心方向이냐를 決定하였 
다. 角度計測은 0.5度까지의 正確度로 S1'測하였고, 第 
二*曰齒의 縱軸이 下領下緣의 基底線과 이루는 前方角 
度를 r-角이 라 하였다. 下顯第 三 *曰齒 發育段階의 x- 
線像의 判讀은 Nolla法23>에 準하였으며 齒胚形成始作을
0으로 하여 그림 2와 같이 하였다. Angle氏 分類는 診 
療記錄簿 및 石育模型, illi部放射線規格寫眞을 綜合하여 
決定하였다.

Q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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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FJg. 2. Tooth formation stage of third molar.

Table 2. The various types of developmental 

lower third molar.

第 1 型 : 骨胞의 出現을 認定할 수 있는 境遇.

第 2 型 : 石灰化 開始를 認定할 수 있는 境遇.

第 3 型 : 齒冠의 ᅧ■이 完成되 었다고 認 ^할 수 있 는 境遇.

가 完成되었다고 認定할수 있는 境遇.第 4 ®  : 齒冠의 

第 5 型 : 齒冠이 完成되었다고 認定할 수 있는 境遇 

第 6 型 : 齒根의

第 7 型 : 齒根의 

第 8 型 :

T°
完成되었다고 認足할수 있는 置遇.

4 •가 先成되었다고 認矩할수 있는 境遇.

: 齒根이 全長에 到達하였으나 根端孔이 未閉鎮 

된 境遇.

策 9 型 : 齒根이 完成되 고 根端孔이 閉鎖된 境遇.

I .  研究成嫌

資料들을 年齡에 따라서 2年 間隔의 8 W 으로 細分하 
여 下額角을 觀察하면 8— 9歲 사이 의 平均 126.7ᄋ에서 
漸次減少하여 22— 23歲에서는 123.3°로 되었다(表 3). 

그러나，20— 21 歳에서는 오히려 一時的으로 增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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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onial angle in different age group.
Boys Girls Average

A g e
(y e a r s )

X  S .D . N X  S .D . N X  S .D . N

8 — 9 127.1 6 .6 31 126.2 5 .3 29 126 .7 5 .9 60

10— 11 125.1 6 .1 41 126 5 .7 30 125.6 5 .9 71

12ᅳ 13 124.7 7 .3 27 123.3 5 .1 41 1 23 .9 6 .4 68

14— 15 122.1 7.3 29 123.5 5*5 42 122.9 6.4 71

16-17 122.5 5.6 23 123.3 5.5 30 122.9 5.6 53

18— 19 124.1 7.7 16 121.6 5.1 35 122.4 6.4 51

20— 21 125.7 7.4 15 126.8 6.0 31 126.4 6,7 46

22— 23 120.5 8 11 124.7 8.9 23 123.3 8.5 34

average 124.3 7 193 124.3 5.9 261 124.3 6,45 454

GOWAᄂ ANGl L

Fig. 3. Gonial angle in different age group.

8--9歳와 20— 21 歲 間과 16ᅳ17歲와 20■ᅳ21歲 問에 有 
効한 塞가 t-test에 依해 認定되 었다(Pく0.05). 下頭角의 
減少傾向은 回歸等式에 依하면 ツ = 123.97~0.42*(>; a 

각， 연령)였다.

Table 4. Gonial angle and the anterior angle of 

the mandibular base line and the longitudinal 

axis of the second mandibular molar according 

to Angle’s Class I ᅳ1.

Angle’s Class Gonial angle Mj/base line

X S.D. N X S. D. N

I 123.7 6.1 227 90.3 8.1 227

Hi 123.0 6.4 90 89.5 7.5 90

I 2 121.2 4.5 8 88.6 7.4 8

I 125.5 6.9 143 90.1 3.5 143

全下顆角의 平均은 124. 27土6.45°였다. 피子의 平均은 
124.3±7°, 女子의 平均은 124.26스5.90였다. t-test에 
依하면 이 ft度의 男女間의 兹가 認定되지 않았다(p>0.

05). 下顯ft의 左側平均은 124.1°, 右侧平均은 124.73° 

로씨 右側이 0.63° 크게 나타났흐나, t-test에 依하면 
有意한 差가 認定되지 않았다(P>0.05).

Angle氏 不正咬合 分類에 따라서 는 I 級과 고 級 1類 

에서는 下顯角이 各各 123.70와 123°로씨 거의 같은 크 
기 이 고, I 級 2類에 서 는 I級보다 約 2° 程度 작고 n 

級에서는 約 2° 程度 크게 나타났다(表 4). 그러나, 一 
元變量分析에 依하면 이를 角度間에는 有効한 21를 認 
定할 수 없었다(P>0.05).

第二大日®  縦軸과 下顆下綠의 接線이 이루는 前方하 
인 r_角과 Angle氏 不正咬合과의 關係도 T 5 V 0 과 類似 
한 傾向을 보인다(表 4). 이 ft度들 間에서 一元變量分 

析法에 依하면 有効한 蜜를 認定할 수 없었다(p>0』5). 

下顏角파 r-角은 모든 年齡群에서 相互 關聯性이 있있 
고(PC0.05), 回歸等式 r = 0.48tt+19.5°였다.

Table 5. Angulation between longitudinal axes M 2 

and M 3(j3) compared with gonial angle. 

Angulation

^°angie I 뇨다 side Right side Both sides

ᅳ X S. D. N S.D. N S.D. N

110-120 27. 37 12.7 68 28 4 11.3 66 27.9 12.9 134

121— 130 28.7 11.8 68 33 8 15.0 65 31.25 13.4 133

131— 140 29.0 10.9 57 33.0 11.8 55 31.0 11.4 112

Mean 28.3 11.8 193 31 7 13 186

r-角에서 는 年齡의 響을 거 의 認定할 수 없었으나 
(p>0.05), 第二ᄎ曰fi가 崩出되 기 前인 8ᅳ9歲의 r-ft 

의 平均은 83.2°±7.7，10ᅳ11歲는 89.4±9. 5°, 12— 13 

歲는 92.4±6.9°로씨 이 들 初期 3貯:들 間에서 는 有意한 
差를 認定할 수 있었다(p〈0.001). 피의 :右側平均은 
88.6°土8. 5이 고 左側平均은 89.1±9.1°로써 , 左侧이 若 
干 크나 統計學的 意義는 없었다(p>0.05).

판-角은 下顯角의 크기에 따라서 根加된 傾A 을 보였 
으나(回歸等式 판 = 30.05 +  1.55«), 統計學的 分析에 依 

하면 이들 角度間에 有意한 差가 認定되지 않았다(p>0.

05). 화-角의 左側平均은 28.3± 11.8°, 右側平均은 31.7 

±13°로써 3.5°의 훈가 있었다. t-test에 依하면 有寂 
한 25가 認定된다(p〈0.05). 齒胚 形成期인 第一段階가 
나타나는 最低年齡은 6.1 歲이고, 最高 年齡은 12歳였다.

下類벼：三ᄎ曰®의 保有率은 被檢者 總 1020名 中에서 
左右側 第三:大R 條를 오部 保有한 화가 664名(65.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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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ic 6. Angulation between longitudinal axes
M 2 and M 303) at different formation stages of

M s.

Developmental m 2/m 3 angulation

stage X S. D. N

1 stage 26.0 9.1 40

2 32.5 10. S 22

3 27.6 9.1 47

4 28.5 9.9 38

5 26.0 9.8 63

6 26.1 12.3 67

7 25.1 15.9 37

8 25.1 14.2 48

9 20,1 14.5 77

Mean 25.3 12.5 441

Table 7. 多-angle of erupted groups and unerupted 
groups of lower third molar at the formation 
stages 6— 9 of M 3

Developmental
stage Angulation between M 2/ M 3

Normal eruption Impaction

X S.D. N X S. D. N

G 22.01 7.67 49 41.92 8.90 19

7 14.65 7.33 22 S8.20 7. 35 15

S 6. 78 14.45 26 47.63 14.27 22

0 2.93 10.53 48 46.51 17. 34 27

右側第;£ 大rj物만을 保有한 ^ 는 50名(4% )， 左側第三 

大曰齒만을 保^ 한 者가 45名 (4,4%)이 며， 下頭第三ᄎ 
P1 齒의 總 保ᅵ打中:은 74. 4 % 였다.

IV. 括總 및 考察

Mattila20)는 orthopantomograin에서 ©像이 없는

下領角의 左右側角을 各己 測定합 수 있고, 下額第二大 
曰商 및 3 E * 口齒의 發fr初期段階도 追迹할 수 있다 
고 했다. 또 orthopantomogram에서 測定된 下頸角은 
頭部放射線说格寫眞에서 測定된 것보다 믿을만 하다고 
했다.

下頌ft은 始1•.初期에서 出또까지는 增加하나, 그 以 
後 繼續 減少하다가 老人이 된 後 爾；?傷 失의 S 果로

因하여 ©槽骨의 吸收가 인어나서 다시 培加하게 된 
다1 5 Keen18)은 21歲까지 는 年齡에 따라서 減少하다가 
樹牙 脫落이 始作되는 50— 70歲부터 는 增加한다고 했다. 

Thompscm과 Popovich3I)는 4：歲부터 18歲까지룰 對象 

으로 下頸角의 累年的 研究를 한 結果 減少한다고 報吿 
했다. 木 硏究에서도 下額角은 나이에 따라서 減少하였 
지 만 )Ji則的인 것 은 아니였 다. 20ᅳ21 歳에 서 의 增加는 
横斷的 K 料에서 는 그 原因을 찾 §• 수가 없었다.

Mattila20)는 下頭ft이 男子보다 女子가 30~5° 더 크 

다고 報ft•하였다. 木 硏究에서는 이 피度의 男女 差異 
가 叨確하지 못 하였지만(p>0.05) ，몇 몇 年齡群에서는 
下頭히이 女子에서 多少 크게 나타났다. Keen lw도 혔 
女 훈K 가 없 다고 .;1i吿했다. Angle氏 I 級과 n 級 1類 
하에 比較하여 II极 2類群의 下領角은 叨確한 減少를 

나타냈다. 이것은 下額의 길이 成長을 上顆齒牙들이 遲 
延시 킨 結果로 招來될 수 있다고 思料된다. Keenls) 및 
Thompson과 Popovich31)는 下頸角은 下頭의 體長과 

關聯이 있다고 報吿했다.

第三:大曰齒는 人類學的으로 退化過程에 있는 齒牙로 
써 阻嚼機能으로써의 役割을 喪失하고 있고，存在 自體 
만으로도 많은 問題點을 惹신한다. 特히 , 따드大曰齒는 
니蛇清掃가 잘 안되어 智齒周圍炎을 誘發하거나，그 a  

牙 自體 및 第二大r 樹 遠心面에 齒牙麵触症을 誘發한 
다3<>. 明(1968)38)은 下頭第三ᄎ白齒의 保有率이 75.7% 
라 하였고, 林(1976)3a)은 78.9%, 梁(1963)<0)은 72.4%  

라고 하였다. Heilman13)은 先天的 缺損率이 19.7 % 라 
고 하였다. 著者의 硏究에 依하면 保有率은 74. 4 % 였다. 

他 硏究家들과 調査對象 選擇의 番異로 惹干의 差異가 
있었으나 大-體로 같았다.

® 二-大曰海와 下類의 下緣의 接線이 이루는 前方角인 
r-피은 下顆角과 같은 比率로 減少하였다. Angle氏 I 

級에서 下頭角이 增加할때 r-角도 增加하였다. 여기서 
는 第二츠0 齒가 下顆T 緣平ffl에 對하여 遠心으로 傾科 
되는 傾向을 보였다. 全材料에서 a -角과 r-角은 統計 
^的 으 로 關聯性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yi 二-大0 齒縦軸이 第二大-曰齒縦軸에 對하여 이루는 
切期約度는 前上方을 向한다고 報街했다1)22)23). Aitas- 

alo*> 等은 垂直方向傾斜가 54%로써 가장 많고, 近.L、 
傾斜가 21.5%，遠心傾斜가 1%라고 했다. Morris와 
Jerman피은 近心方向 傾斜가 42%, 垂ift方向이 40.7%, 

遠心方다이 8. 5 % 라고 报吿했다. 本硏究에서 는 ル 角의 
94%가 前 上方을 向하였다. 第三；大曰南의 遠心 傾斜는 
grrt••段階가 進行됨 에 따라서 增加하였고 增加率은 8型 
에서 0.2%, 9型에서 0.3%였다. Richardson23)은 下頸 
第三-大0 齒의 齒冠의 初期發 位 置 와  下頸骨의 다른 部 
位들 사이 에 明確한 關係가 없 다고 結論지 었 다. 石灰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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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期段階에서 下額第三ᄎ터齒는 下顆下緣平画과 11°〜 
S30의 範圍를이 루고, 平均値는 38°이 며 , 咬合平面과 下 
顆 带三大曰齒의 咬合面과는 55°를 이 를다고 報吿했다， 
Silling히도 下頸第三ᄎ曰齒 咬合面과 咬 ^平 面 이 40°~ 

45 °룰이 룬다고 했다. 本 硏究에서 는 下^角과 广하과의 
相關關係는 認:/k탈 수 없었다, Haavikko 및 Altonen125 

은 ^三大曰齒의 좋은 崩出路는 下類角의 크기나，않二 
-大티齒와의 角度 等으로 豫見할 수 없고，다만 第三ᄎ曰 
齒의 初期發育角度만이 ir要하며, 이 角度가 iod 未滿 
일 때 崩 出路의 發育은 좋다고 했다. Mcbridge와 Hug- 

gin2I)은 下頸第三大曰齒 齒冠이 咬合平丽에 對하여 500 

以下의 初期角度를 이룰때 崩 出하기에 가장 좋다고 結 
論지었다. Richardson2ゎ은 下額第三大0 砲■의 崩出에 좋 
은 要素로써 ®  第三大曰齒 近心側의 齒牙拔齒，特히 
曰齒를 抜齒한 境遇 ®  咬合平面에 對한 三大曰商 縱 
軸의 初期角度가 작을 境遇 ®  下顆骨 成長量이 물 ®  

遇 ■향을 提示했다.

2T疗段階에 따라서 은 소體해으로 减少傾向을 보 
였다(P〈0■ ᄋ01，回歸等式，^ = 26.42-0.86ズ タ = 卢각 요 = 
發育段階). 第三大曰齒가 崩出하기 如作하는 내歳에 ほ 
當하는 發育段階 6型부터 9型까지 J E常崩出이 認교되 는 
향 牙群과 埋快傾向을 나타내는 齒牙 ^ 울 區別하여 淑효 
한 結 ^ ，正常崩出群에서의 多-角은 漸進的 減少傾대을 
보이 나， 埋伏群은 漸進的增加를 보였다. 화-角의 標쌓偏 
쓴를 살펴보면 發育段階가 圓熟해짐에 따라서 경角이 
多樣하게 나타났다. 本硏究로서 는 第二ᄎ曰齒縦軸과 
第三：た曰齒縱軸이 이 투는 詞度로써 埋伏을 豫見할 수가 
없었다.

V • 結  論

下領第二ᄎ曰많와 下1 !角 및 下頭第三:た曰齒와의 相 
SI關滿를 §~24歲 ^ 女 472名의 orthopantomogram 에 

서 檢證하였다.

本硏究를 通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운 얻었다.

① 下領角은 年齡이 增加함에 따타 減少하였다. 그러 
니-，20ᅳ21歲 사이에서는 ᅳ時的으로 多少 增加하는 
傾向울 보였다.

©  下顆货二±曰합 縦軸에 對한 下혔第三大 齒 의  縱 
軸이 이루는 角度는 發育段階에 따타 減少하였으나， 
下領角의 크기와는 相關關係가 없었다.

.1) 下 ニ；大曰齒 縱軸과 下頭下綠平面이 이루는 近 
^ 角度는 下領角의 크기와 有意한 關係가 있었다. 이 
혁度는 Angle民 I 級과 H級 Z類에서보다 표級 2類에 
H 더 작고 H 級에서는 더 크게 나타났다.

®  下額第三大曰^  保有申은 74.4 % 였다.

(本 論文을 始^  咬閱하여 주신 梁源植 指導敎授
님께 感謝드리며，心身兩面으로 끝까지 指奪와 聲援하
여 주신 徐廷敷 敎S 님，南 ^錄  敎 님 ，^英 一  先토님,

豫防隨f [學敎室의 . z m 秀 先生닌 및 攝正^  했室^  諸
位케 ^意 를  表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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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AL POSITION OF LOWER THIRD MOLAR 
IN RELATION TO GONIAL ANGLE AND LOWER SECOND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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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Orthodontics, Graduate School，Seoul National University.

{Led by Assoc. Prof, Won Sik Yang, D. D. S ., M .S .D .，Ph.D .)

Abstrac t  <奪......................................................................................................................................................................

T he aspects examined in the present study concerning the location and position 

of the lower third molar and the interrelationships of this molar, the gonial 

angle, and tlie second lower molar in subjects aged 8— 24 are based on measure­

ments made from 472 orthopantomograms.

T h e  following conclusion were drawn on the basis of the present study.

1. T h e  gonial angle decreased with age, but slight enlarging occurred in the age 

group 20— 21.

2. T he angulation of the third molar in relation to the second molar did not corr­

elate with the size of the gonial angle but decreased with developmental stage.

3. T h e  mesial angle between the longitudinal axis of the second molar and the 

mandibular base line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gonial angle. T he above 

angle were smaller in Class J ，Divison 2 and larger in Class 1  than in Class

I and Class U, Division 1.

4. T he rate of presence of lower third molar was 74.4%.


